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깊은가을밤,�추억한가득

통기타를연주하는장르음악‘포크(Fork)’.

70~80년대우리나라에서유행했던포크음악은

그시절을살아가는젊은이들의사랑과낭만이

그리고군사독재정권에대한저항의식이담겨져있었다.

세월이지나전자음악의발달로

포크음악은종적을감추는듯했으나

현재까지꾸준히활동하는사람들이있어

70~80년대젊은시절을보냈던

50~60세대들에게옛추억을선사해주고있다.

전주한옥마을경기전에서

한때의추억이담긴통기타로

깊은가을밤을수놓는

서정적인라이브공연이열렸다.

본사가 주최하고 전북문화진흥원이 주관하
며 전북도와 전주시가 후원하는 제5회 한옥
마을 통기타 라이브‘음악풍경’이 지난 13일
저녁 한옥마을 경기전 일원을 찾는 관객들에
게 추억을 선사해주었다.
이날 무대에 오르는 가수들은 백영주,�노스

탤지어,�이태원,�백미현씨로 이들은 통기타
를 연주하며 자신들의 히트곡들과 함께,�커
버곡 등을 열창했다.
사회를 맡은 배우 정의갑씨의 위트있는 말

솜씨로 화려하게 공연의 스타트를 끊은데 이
어 백영주씨가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곡을
계속해서 들려줬다.
특히,�그는 서유석의 명곡‘아름다운 나의

사람아’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을 감동시켰
다.
그 뒤로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의 인사말이

이어졌다.�그는“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
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이 무대를
열게 됐다”며“공연장에 있는 동안 즐겁게
즐겼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
조 대표의 인사말이 끝난 뒤 무대에 오르

게 된 듀엣‘노스탤지어’.
전북도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

히트곡들은 물론,�팝송까지 들려주었다.
그들이 자신들의 곡인‘지평선’을 열창했

을 때,�많은 관객들이 평소보다 더 크게 환
호해주었다.
지평선은 포크 음악에 국악이 가미된 매력

적인 곡이다.
곡 전개의 독특함 때문인지 관객들의 환호

성은 더 커진 듯 하다.�
곡이 끝날 때 마다 관객들은 연신“앵콜”을

외쳤다.
노스탤지어는 마지막 곡으로 팝송을 들려

주고는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무
대를 떠났다.
세번째로 무대 위에 오른 이태원씨는 구수

한 입담을 뽐내며‘사랑의 눈동자’와‘삼포
로 가는 길’을 들려줬다.
그는 한곡씩 부를 때 마다 관객들과의 소

통을 이어갔다.
이어지는 노래는‘솔개’와‘타조’,�‘고니’,

그리고‘도요새’.
조류협회에서 몸담고 있고,�조류에 대해

잘 안다고 말하는 그는 조류이야기를 계속
해오며 계속해서 관객들·사회자와 대화
를 나눴다.
또한,�그의 히트곡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

시절 금지곡이 된 사연을 토로하기도 했다.
그러면서 그는 조류 이름을 따낸 곡을 부

르며 관객들의 흥을 돋구게 했다.
마지막으로 백미현씨가 정답게 인사를 나

누며 무대에 올라 자신이 준비한 곡을 들려
줬다.
첫 곡이 끝나자 백씨는“코로나19로 힘든

상황 속에서 공연을 열어주신 조봉성 대표에
게 감사하다”며 조 대표와 함께 히트곡인
‘난 바람 넌 눈물’을 불렀다.

이어,�이재민의‘골목길’과 송창식의‘고래
사냥’을 들려줄 때,�관객들은 일어서서 리듬
에 맞춰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었다.
남양주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

고 말한 그는 잔잔한 노래 한곡을 들려준
뒤,�안치환의 명곡‘사람은 꽃보다 아름다
워’로 공연을 마무리했다.
2시간 30분의 긴 시간에 걸쳐 열린 공연은

사회자 정의갑씨의“내년에 다시 뵙겠다”며
“코로나19를 이겨내자”라는 말과 함께 폐회
를 선언함으로써 끝마치게 됐다.
한편,�이번 공연은 코로나19�확산을 방지하

기 위해 손 소독,�발열 체크,�마스크 착용,
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
행됐다. /김재훈 기자

사회를 맡은 배우 정의갑씨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.

백미현씨와 조봉성 대표가 열창하고 있는 모습. ‘삼포로 가는 길’을 부르며 흥을 띄워주고 있는 이태원씨. 사회자·관객들과 소통하는 이태원씨.

← 서유석의 곡‘아름다운 나의 사람
아’를 부르고 있는 백영주씨.

↑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의‘사랑’의
흥겨운 리듬에 맞춰 노래를 하는 노스
탤지어.

열창하는 백미현씨.

‘지평선’을 부
르며 관객들
의 흥을 돋궈
주고 있는 노
스탤지어.� →

열창하는 백영주씨.

백영주·노스탤지어·이태원·백미현등

꾸준히활동중인가수들무대위에‘열창’

관객들은공연중인가수들에‘환호성’

코로나19�확산방지위해방역수칙준수


